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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조선의 건국과 해체
한(韓)민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 이름은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고조
선’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고조선’의주체에대해서는아직까지전공
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고조선의 구성에서 단군조
선을 배제하고 기자조선 혹은 위만조선부
터 한사군(漢四郡)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
몇몇 학자들은 일본 학자들의 비판을 의식
해 기자조선을 제외한 뒤 그 시기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개아지’조선(奇氏朝鮮 혹은
解氏朝鮮)이나‘한조선’(韓朝鮮) 또는‘예
맥조선’(濊貊朝鮮)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
도 제시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자(箕子)와
그의 40여 세대 후손으로 알려지는 준왕(準
王)은‘후손’관계가 아닐 것이며, 이것은
중국인들이‘이민족동화술’(굋民族同化述)
로꾸며낸이야기일것이라고보았다. 
종래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또한 믿을 수 없는‘전설’
혹은‘신화’로 치부해 말살해 왔다. 그들은
또 기자가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까
지 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인했다. 나
아가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중국의 문
헌기록들은 중화사상(中華思想)에 의해 조
작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고대부
터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는 중국
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논리를 세워 그들
의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
다. 이를 위해 만든 것이 임나일본부설(任
那日本府說)이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해방
이후가 지나서도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사
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 토착인들이 세운
단군조선은 어느 정도 복원시켰지만 일본
식민사관의 강력한 영향 아래 기자조선을
배제하고 위만조선과 한사군으로 전개됐다
는 주장을 통설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와 만주지

역에 출현시킨 첫 고대국가이다. 고조선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는 아니었지만 많은
거수국(渠帥國, 諸侯國)을 거느린 지방분권
국가였다. 그러나 고조선은 마지막 단군인
고열가(古곢加) 시대에 통치력을 잃었고 부
여· 읍루· 고구려· 동옥저· 예· 한 등
의 거수국들은 독립을 꾀했다. 이 과정에서
고조선의 단군과 그 일족의 후손들은 통치
권을 잃어 버렸지만 일정한 지역에 머물면
서‘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이란 국호는 단군 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의 국명으로 사용했고, 고조
선 내에 있었던 역대 단군들의 직할국만을
부르는 명칭으로도 지칭됐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받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거수국들 역시 고

조선의 변천과 더불어 새롭게 성장해 갔다.
일연은 우리 역사서에서 처음으로‘고조

선’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삼국유
사〉5권 9편 138조목의 서두를‘고조선’조
목으로 내세웠다. 일연은‘고조선’을‘위
만조선’과 분리해 독립된 조목으로 사용함
으로써 단군조선만이 고조선임을 만천하
에 공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
에서는 아직도 단군조선의 실체에 대한 논
란 속에 있다. 그러나 고조선의 주체는 단
군조선일 뿐 거기에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과 한사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조선은 오
로지 단군조선만을 가리킬 뿐이다. 이미 일
연이 고려 말에 이 점을 분명하게 선언했
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학자들은 고조
선의 주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해 그들은〈삼국유사〉의‘고조선’조
목에 의거해 단군조선을 연구함에도 불구
하고 단군조선의 실체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2. 고조선과 신조선의 변별
일연은‘고조선’조목에서“주나라 무왕

(武王)이 즉위한 기묘(己卯)년에 기자(箕
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곧 장당경(藏
唐京)으로 옮겼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주나라가 조선후(朝鮮候)로 봉(封)한 기자
가 조선으로 망명해 온 결과 단군이 고조
선을 장당경으로 옮기게 됐던 연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고조선은 기자조선
이 아니라 단군조선을 가리킨다. 일연이 종
래의 사서를 통해‘고조선’조목과‘위만
조선’조목을 분명히 구분했듯이 그의 인
식 속에서‘고조선’과‘기자조선’은 분명
히 다른 나라였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난
하(웣河) 바깥으로부터 시작되는 만주전역
과 한반도를‘조선’(朝鮮)으로 일컫었다.
때문에 조선은 중국과 변별되는 동북아 지
역의 총체적 명칭이었다. 단군조선과 기자
및 위만의 조선을 갈라본 일연의 안목은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 것을
근거로 그를 고조선의 통치자로 보았던 유
학자들과 또렷이 구분된다. 
일연은 불자이자 선사였다. 때문에 유교

문명의 패러다임을 만든 요(堯)·순(舜)·
우(禹)·탕(湯)·문(文)·무(武)·주공(周
公)과 같은 성인의 권위에서 자유로웠다.
해서 일연은 중화주의나 사대주의에 구애
받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
술했다. 그 결과‘고조선’은 우리 역사 속
에서 정당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었다. ‘옛
조선’이란 의미의 고조선은 본디 난하 동
쪽과 요하(괞河) 및 대릉하(大겎河) 서쪽을
무대로 존재했던 한민족의 첫 나라였다. 고
조선은 그곳 만주에서 터를 잡고 한반도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담
아내었다. 기원전 12세기경에 주(周)나라
의 신했던 기자(箕子)가 난하(웣河)를 넘어
고조선으로 망명했다. 주나라 무왕(武王)은
기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 뒷날 유학자들은 중화주의
적 사관에 입각해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통치자로 봉했다고 기술했다. 
주나라를 떠나온 기자는 단군조선의 서

쪽 변경인 난하 유역에 머물며 기자조선을
세웠다. 기자조선은 단군조선의 변경인 그
곳에서 수 백 년 동안 존재했다. 이후 기자
의 40여 세대의 후손이었던 부(否)왕에 이
어 재위에 오른 그의 아들 준(準)왕은 천 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 위만(衛滿)에게 정
권을 빼앗겼다. 위만은 단군조선의 제후국
(거수국)이었던 기자조선의 정권을 빼앗고
그곳에다 위만조선을 세웠다. 그리고 위만
은 서한의 외신(外臣)이 돼 단군조선을 침
략함으로써 고조선(단군조선)과는 적대적
인 관계를 형성했다. 본디 위만조선은 중국
서한의 망명세력에 의해 건립된 정권이었
다. 그러나 뒷날 위만의 손자인 우거(右渠)
왕이 서한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이에 무
제는 위만조선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지역
을 서한의 행정구역인 한사군을 설치했다. 
단군조선 이후 신조선으로 자리했던 기

자조선과 위만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한 나
라가 아니었다. 본디 기자(箕子)는 중국 상
(商) 왕실의 후예로서 기국(箕國)에 봉해졌
던 제후였다. 그는 상나라가 주족(周族)에
게 멸망이 되자 단군조선의 변경이었던 지
금의 난하(웣河) 유역으로 망명해 단군조
선의 거수(제후)가 됐다. 이 거수국을 훗날
‘기자가 다스리는 조선’이라는 뜻에서‘기
자조선’이라고 불렀다. 그 뒤 서한(西漢, 前
漢)의 외신(外臣)이 된 위만은 단군조선의
제후국이었던 기자의 후손인 준왕(準王)으
로부터 정권을 빼앗았다. 그리해 위만은 단
군조선의 제후국이었던 기자국을 무너뜨
리고 나라를 세웠다. 해서 단군조선의 새로
운 거수인‘위만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
에서‘위만조선’이라고 불렀다. 기자조선
과 위만조선은 모두‘고조선’인 단군조선
과 변별되는‘신조선’이었다. 

3. 신조선과 한사군의 영토 비정
고대사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용

어’(개념)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
개념이 고유명사인가 일반명사인가에 따
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
에 속하는 특정한 한 개 만의 이름을 나타
내어 다른 것과 구별하는 명사”인 고유명
사는 인명과 지명 등에서 그 독자성을 지
닌다. 한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고조

선’은‘신조선’과 별별되는 고유명사이다.
그런데‘신조선’과 변별되는‘옛 조선’이
라고 할 때, 이것은 고유명사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물의 공통된 특성을 나타내
는 명사”인 일반명사적 성격일 수밖에 없
게 된다. 때문에 신조선에 대응하는 고조선
은 이후에 건국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뿐
만 아니라 이성계가 건국한 이씨 조선과
김일성이 건국한 김씨 조선과의 변별 문제
가 생긴다. 일부 국사학자들이 이씨(이성
계)가 세운 이씨 조선을 왕씨(왕검)가 세운

‘고조선’과 변별해‘신조선’이라고 일컫
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옛 문헌 기록들에 의하면 기자조

선과 위만조선과 한사군은 지금의 요서지
역에 자리해 있었다. 중국의 상(商)·주(周)
교체기인 기원전 12세기 말에 기자 일족이
고조선(단군조선)의 변방인 지금의 난하 하
류 동부 유역으로 망명해 단군조선의 제후
국이 됐다. 그 뒤 기원전 195년에는 서한에
서 망명한 위만은 기자의 40여 세 후손인
준왕의 정권을 빼앗아 위만조선을 건국했
다. 위만은 서한의 외신이 된 뒤 단군조선
지역을 침략해 난하에서 대릉하 유역에 이
르는 영토를 확장했다. 기원전 108년에 서
한 무제는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낙랑·임둔·진번의 세 군을 설치했다. 다
시 단군조선을 침략해 기원전 107년에는

현토군을 설치했다. 먼저 설치한 낙랑과 임
둔과 진번은 난하에서 대릉하에 이르는 유
역에 걸쳐 있었고, 뒤이은 현토는 대릉하와
요하 사이에 자리해 있었다. 그리고 기자
일족의 망명지이자 위만조선의 건국지였던
난하 하류 동부 유역은 이후 한사군의 낙랑
군(樂걌郡) 조선현(朝鮮縣)이 됐다.
이승휴의〈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

고조선이 무너진 뒤 한반도와 만주에 있었
던 한(三韓)·부여·비류·신라·고구
려·남옥저·북옥저·예·맥 등은 단군의
후손이라고 했다. 이들 거수국(諸侯國 혹은
封國)들은 고조선의 통치자였던 단군의 후
손이었다. 여기서‘후손’이라는 표현은 이
들 나라의 통치자(渠帥)들이 혈연적으로
단군의 후손이라는 의미이자 동시에 이들
나라는 고조선에서 분리돼 나왔음을 암시
해 준다. 동시에 이들 나라들이 모두 고조
선의 후계세력이라는 집단귀속의식을 지
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 한중 문헌기록은 부여(夫餘)·고죽(孤
竹)·고구려(高句麗)·추(追)·진번·낙
랑·임둔·현토·숙신(肅愼)·청구(靑
丘)·양이(겵夷)·양주(楊州)·발유(發)·
유(兪)·옥저(沃沮)·기자조선·비류(沸
流)·행인(荇人)·해두(海頭)·개마(蓋
馬)·구다(句茶)·조나(藻那)·주나(朱
那)·진(굪)·한(韓) 및 예(濊)와 맥(貊)이
고조선의 거수국들이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는 이들 거수국들의 위치를 정확
히 비교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요서지역에 자리했던 고조선 주변에 있었
던 것으로 짐작된다.

단군조선이 해체되고 난 뒤 그 유민들은
주로 주변의 거수국들에 흡수됐다. 특히 다
수의 유민들은 부여와 고구려 및 진(굪)과
한(韓) 등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나라는 단군조선의 무대였던 요서지역
에다 한사군을 설치했다. 요서에 설치된 한
사군 바깥으로는 부여와 고구려 및 예와
맥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나라의 군제인
한사군은 분명 요서지역에 있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중국의 학자들은 한사군의 위
치를 요동과 한반도 내에 비정함으로써 새
로운‘동북공정’에 착수했다. 남북한의 국
사학자와 일본의 학자들 역시 이렇게 마련
된 역사기록에 표를 던져 줌으로써 고대
중국의 동북공정에‘동참’했다. 그 결과 한
민족의 첫 국가였던 단군조선이 부정되고
거수국이었던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및 한
사군까지‘고조선’의 주체로 자리하게 됐
다. 일연 역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피
할 수 없었고 그 또한 고대 중국의 동북공
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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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섭교수(동국대불교학과)

고조선의주체, 학자들도합의못봐

中·日, 단군조선을신화로치부해

삼국유사인문학유행(遊궋) 

고조선이라하니신조선도있어

강화도마니산에있는 첨성단. 단군이하늘에제사를지냈다고알려져있다.

‘고조선’의주체를어떻게비정할것인가?

정확도 효과성 제일
◆육임학습서◆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상·하권 45만원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육임활용서◆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좌정용 35만원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순별6권휴대용 35만원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좌정용 25만원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순별6권휴대용 25만원

·오행수법제례의식집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육임1년신수비결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육임및각오행술분개CD프로그램◆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순별
전6권수록 90만원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전12권수록 (대계전서)   7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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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임나라㈜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제3판본1권수록 30만원

·효사육임1년신수비결2011개정증보
제2판본순별6권수록 30만원

·매화역수2011정련판수록 20만원
·월영도 2011정련판수록 20만원
·성명학 2011정련판수록 20만원
·정통부적보감2011정련판수록 5만원
·토정비결수록 5만원
·꿈해몽 5만원

이상13종

◆기타◆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본사직접판매고가육임활용서
및활용CD프로그램목록◆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A4,
미색모조/ 백색모조중선택

정가350만원
·육임복변집좌정용전6권

정가250만원
·육임산책휴대용전6권

정가250만원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120만원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당면판단완성 정가650만원

보 현 사 주지 대원 합장
강원도원주시태장1동산191-1번지

기도성취도량 보현사에서 주지 대원스님의
집전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의 무명업장소멸과 소원성취 발원을
위해 다라니기도의 가피력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집 전 : 보현사 주지 대원스님
(봉정암, 홍련암, 금강사 천일기도 회향)

■일 시 : 매주 토요일 밤 9시~

■장 소 : 보현사 대법당

■문 의 : 보현사 033)745-1263

다라니기도의 가피력
다겁생의 무명업장소멸

병고액란 소멸 ,  소구소원성취

신묘장구대다라니
철 야 기 도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난치성질환으로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필요하신분은문의하십시오

경기도구리시수택동847번지타워크리닉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